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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홍콩 정부는 3월 27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 질병 예방 및 통제(그룹 모임 금지 규정)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4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부청사, 법정, 장례식, 결혼식,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 12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3월 29일부터 시행되며 14일간 시행된다. 모임 개최자의 경우 최대 
25,000 홍콩 달러(한화 약 375만원)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금지된 단체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2,000 홍콩 달러(한화 약 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 질병 예방 및 관리(요건 및 방향)(사업 및 사업체) 규정 관보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사업 및 사업체에 대한 규정이다. 식당의 수용 인원의 
50% 이내를 상대로 영업할 수 있으며, 테이블 간의 간격은 최소한 1.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한 테이블에는 최대 4명만 앉을 수 있다. 또한 방문객이 입장하기 
전에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영화관, 헬스장 및 게임장, 파티장과 같
은 오락 시설의 영업은 2주간 중단된다.

해당 규정은 3월 28일 오후 6시부터 14일 동안 시행된다. 식품 환경 위생국(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식당 점주 
및 관리자가 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0홍콩달러 (한화 약 
750만원)및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홍콩 내 식당, 술집 및 클럽에서 일시적 주류 판매금지 계획 철회
 3월16일 월요일,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 내 술집 방문객들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많아 주류 판매 허가증을 가진 8,600개의 식당, 술집(bar) 및 클럽에서 일시적으로 
주류 판매를 금지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나, 자문위원들과 논의 후 사
회적 상호 작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정 전문>

- 질병 예방 및 통제(그룹 모임 금지 규정)
   www.info.gov.hk/gia/general/202003/28/P2020032800720.htm
- 질병 예방 및 관리 (요건 및 방향) (사업 및 사업체) 규정 관보
   www.info.gov.hk/gia/general/202003/27/P2020032700878.htm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이후 평일 점심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이후 직장가 인근 식당의 평일 점심
시간의 풍경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식당 내부에는 테이블 간격 1.5m이상 및 
식당의 수용 인원의 50% 이내를 상대로 영업가능하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테이블에는 이용금지 표시를 해두거나, 의자를 치워 식당 내부는 
비교적 한산한 반면, 포장 전문점에는 음식을 포장해가기 위한 이용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 한산한 식당 내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 적용 이후 한산한 홍콩 식당 내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 이후 포장 음식 전문점 앞 길게 줄 선 이용객> 



■ 홍콩 외식업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계획 발표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와 카페 데 코랄(Café de Coral)을 포함한 식음료 
업계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확산 방지 및 예방에 
동참하고 있다. 

홍콩 맥도날드는 매장 방문객과 매장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 전역 244개의 
모든 지점에서 2주 동안(3월 25일~4월 7일) 오후 6시에서 새벽 4시까지 매장 내 
식사 서비스를 중단했다. 배달 서비스 및 포장(take away)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하며, 오후 6시 ~ 새벽12시까지의 주문 건에 대해서는 무료 배송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콩 유명 외식업체인 도향 그룹(稻香集團, 에그 타르트로 유명한 타이청 베이커리를 
보유한 기업)는 2주간(3월 28일~4월10일) 48개의 중식당에서 오후 4시까지만 영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카페 데 코랄(Café de Coral),  더 스파게티 하우스(The Spaghetti House), 올리버스 
슈퍼 샌드위치(Oliver's Super Sandwiches)등 홍콩에서 다수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홍콩 유명 외식 업체인 카페데코랄 홀딩스(Café de Coral Holdings) 
그룹은 2주(3월 27일~4월9일)동안 매장 영업시간을 저녁 6시30분까지 단축 운영하고 
저녁에는 포장 서비스만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 시사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민관에서 다방면에서 노력 중에 있으며, 동규정의 실시로 
가정에서 식사를 선택하는 소비자 및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객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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